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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응유연성 및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골프가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써 자리매김을 함은 물론 나아가 평생체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세종, 대전지역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자기평가기입법
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78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적식모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코치지원은 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참
여자들의 적응유연성은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참여자의 코치지
원은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
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지도자는 다양한 지도법에 대한 끊임없
는 학습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코치지원, 적응유연성, 주관적 건강, 골프참여자, 골프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foothold for lifelong sports as 
well as establishing golf as a desirable leisure activ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lf participants' coach support, resilience and self-rated health.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00 copies were collected back. Out of those returned 
questionnaires, insincerely replied or double-replied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finally 27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For analysis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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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ng modeling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ach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Second, resil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Third, coach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Fourth, resili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lf participant coach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Therefore, golf 
instructors should achieve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continuous learning about various teaching methods.

Keywords : coach support, resilience, self-rated health, golf participants, golf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사람들
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건강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문화가 형성되
었고, 이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
면서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1]. 그중 골프는 건전한 여가활동
으로 남녀노소, 개인 및 가족단위를 불문하고 평
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심신의 건강 유지
와 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과 역
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스포츠 종목이다[2]. 이
에 골프인구는 2007년도에 251만 명에서 2017년
에 636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나 이제는 대
표적인 대중 스포츠 중 하나로써 자리매김을 하
였다[3]. 이렇듯 많은 현대인들은 건강증진을 이
루고자 노력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
률은 2001년에는 29.2%, 2007년에는 31.7% 그
리고 2016년에는 34.5%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
다. 이는 OECD 국가 중 비만 유병률의 진행 속
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4]. 
특히 보건복지부[5]에 따르면 성인 비만의 54%
가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유산소운동 실천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만은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써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주관적 
건강 수준을 저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통해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발하여 주관적 건강의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관적 건강이란 본인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와 비교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각 개인이 느끼는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일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은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정확하고 믿을만한 건강 수준 지표로서 
알려져 있으며[7], 각종 건강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 따라서 골프를 통한 주관적 건
강 수준의 향상은 현대인들에게 운동부족으로 생
기는 다양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해
결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9] 개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와도 긍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0],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웰빙이 높고, 삶에 대한 불만족
이나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1], 나아가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하
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도 여가스포츠 참여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2].
  골프참여를 통한 주관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에 우선 주목하였다. 골
프지도자들은 골프인구 저변확대와 함께 사회적 
관계로 대중 스포츠화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영민, 이은석과 이한규
[13]에 의하면 골프지도자의 수가 양적으로 급성
장을 하는데 반해 골프지도자의 질적 성장은 동
반되지 못한 실정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이승은
[14]도 오늘날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전
문성이 없다면 고객들은 뒤돌아 서기 마련이라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차별화 된 서
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골프레슨과 
같은 1:1 서비스는 지도자와 고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레슨 능력과 
더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강지혜[15]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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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조직 일체감 증진, 자율적 참여 및 유기적 
조직운영 등에 지도자 역할이 기여되어 신뢰성을 
강조하였고, 이원정[16]은 개인 성향이 강한 골프 
운동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지닌 지도력과 학습자
와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교육임을 시사하였다. 
김도훈[17]과 김승완[18]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
라 가치관, 정서적, 사회적 능력 등이 포함된 안
정감, 정직성, 신뢰감까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누
군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신뢰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의 자질에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겠
지만 특히 골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코치지원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
라서 골프에서의 코지지원은 골프참여자의 주관
적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겠다.
  한편, 주관적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골
프라는 종목의 특성상 골프참여자의 적응유연성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지해와 김지태[19]에 
의하면 골프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
하게 만들고, 이를 극복해야지만 골프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적응유연성과 같
은 맥락의 개념인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제시하
였다. 적응유연성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탄성 혹은 복원력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
된 물체가 이전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능력 혹은 물질의 유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
상으로써 역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긍정적 산물 
혹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으로 사용되
고 있다[20]. 다시 말해, 어려운 역경에서도 긍정
적인 적응을 해내는 것으로써, 적응유연성이 높을
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성향을 갖게 되
어 남은 인생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다[21]. 하지만 적응유연성의 개념은 다차원
적 속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적응이 유연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
는 유연하지 않을 수 있고[22], 젊었을 시기 적응
유연성이 높았던 사람이 나이들면서 낮아지기도 
한다[23]. 따라서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꾸준한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해서만이 높은 적응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미란[24]의 연구와 노수
연[25]의 연구에서 생활체육의 참가가 적응유연
성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치지원과 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는 먼저 코치지원이 사회적 지원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이란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을 포함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체제라 할 수 있다[26]. 이렇듯 사회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족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스포츠 상황에 적
용한 코치지원은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가 적응유연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김재희[27]의 연구와 대학태권
도선수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지도자의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송은일과 이종호[28]의 연구, 여가스포츠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에 관계를 
증명한 손지영[29]의 연구가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적응유연성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노수림과 양성빈[2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회
복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고, 박소영[30]은 배드민턴 동호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긍정적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성무[31]는 규
칙적 생활체육참여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준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여 회복탄력성
과 정신건강 간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여 본 연
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두진[32]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고, 정진성[33]은 여가스포츠 참여자에 대
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높고 나아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건
강에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현
과 정인경[34]은 과체중 및 비만 남자 청소년의 
학교체육수업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학교체육
수업에서의 교사 및 지도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여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
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
응유연성 및 주관적 건강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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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olf Participants 

Variables Participants(N) Frequency(%)

Gender
Male 177 63.7

Female 101 36.3

Age
20-30 44 15.8
31-50 96 34.5

over 51 138 49.6

Golf career
1 - below 3 years 45 16.2

More than 3 - below 6 years 70 25.2
More than 6 years 163 58.6

Golf lesson
Below 1 year 38 13.7

1 - below 6 years 105 37.8
More than 6 years 135 48.6

Average     
score

Below 80 41 14.7
80-100 147 52.9

over 100 90 32.4
Total 278 100

골프가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써 자리매김을 함
은 물론 나아가 평생체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운동부
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인들에게 주관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세종, 대전지역
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
설 업장의 특성상 비확률 표본추출법(non- 
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본
을 추출하였다. 설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300부를 배부하여 불
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설문지 내용의 일부가 누
락된 16부와 결측치가 있는 6부를 제외한 278부
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
났다.

2.2. 측정도구

  2.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 척도
는 Sarason Sarason, I..G., Sarason, B..R., 
Shearin, E..N., & Pierce, G..R[35]의 코치 사회
적 지원 만족(Social Support Satisfaction Q; 
SSQ; 6-item)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적응유연성
의 척도는 주소영과 이양희[36]가 아동을 대상으
로 개발하고 하미경[37]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은 최동희[38]의 연
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
떠한지, 1년 전의 나 혹은 다른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건강상태는 어떠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
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5문항, 코치
지원에 관한 요인 6문항, 적응유연성에 관한 요
인 27문항, 주관적 건강에 관한 요인 4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Vol. 38, No. 1 (2021)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응유연성 및 주관적 건강의 관계   5

- 232 -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Demographics
Gender, Age, Golf career, Golf lesson, Average 

score
5

  Coach Support  Coach Support 6

 Resilience
Problem-Solving, Competence

Negative sensitivity, Confidence in oneself
27

Self-Rated Health Self-Rated Health 4
Total 42

  2.2.2.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 후 스포츠 심리전
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2인에게 문항 내
용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고,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학계에 충분한 이
론적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척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
용하기 때문이다[39].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
출방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 하였으며, 직각 회전방식인 베리
맥스(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은 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에서 
모두 .7 이상으로 측정 도구로써의 내적 일관성 
확보가 됨과 동시에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코치지원의 신
뢰도는 .911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의 신뢰도
는 .741로 나타났다<Table 3>. 

  2.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
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평가는 카
이제곱 검증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카이제곱 검증에 전적으로 의
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4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 

그 중 RMSEA와 TLI 그리고 CFI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
이기 때문에[41], [42] 본 연구에서는 이에 맞춰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Bentler[41]와 Tucker 
& Lewis[42]에 따르면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최적의 적합도라 하였고, Browne & 
Cudeck[43]는 RMSEA가 .08이하이면 좋은 모델
로 평가되고 .10이하 이면 보통모델로 평가된다
고 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
다.

3. 연구결과

3.1.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5>는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응유연
성 및 주관적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요인은 
상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
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2.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응유
연성 및 주관적 건강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913, CFI=.929, RMSEA=.074로 나타났다. 
각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코치지원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의 표준화 계수값은 .28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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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A Results for Leisure Benefits and Reliability Coefficient

Items
Confidence in 

oneself
Negative
sensitivity

Problem-
Solving

Competence

b19
b23
b20
b21
b17
b24
b18
b25
b26
b27
b22

.803

.782

.781

.771

.768

.762

.762

.717

.682

.671

.664

.135

.096

.198

.158

.224

.128

.133

.104

.150

.119

.249

.106

.165

.138

.259

.129

.059

.209

.261

.148

.170

.042

.127

.021

.058

.231

.125

.059

.142

.163

.211

.233

.160
b13
b15
b14
b16
b12
b11

.245

.214

.245

.120

.080

.163

.801

.792

.734

.722

.710

.678

-.009
.128
.135
.234
.096
.155

.007

.059

.064

.185

.282

.182
b2
b1
b3
b4
b5
b6

.096

.066

.206

.189

.308

.263

.185

.208

.103
-.005
.024
.308

.857

.726

.720

.699

.641

.617

.065

.154

.101

.153

.239

.169
b7
b8
b9
b10

.054

.318

.263

.271

.131

.134

.229

.191

.175

.140

.202

.244

.749

.743

.694

.661
Eigenvalue 6.798 3.885 3.642 2.597

Variance(%) 25.177 14.391 13.488 9.618
Cumulative(%) 25.177 39.568 53.056 62.674
Cronbach'α .938 .874 .857 .806

KMO=.893, χ2=4764.880, df =351, p<.001

 

Table 4.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χ2 df CFI TLI RMSEA
Coach Support a) - - - - -
Resilience 1011.605 318 .915 .902 .068
Self-Rated Health a) - - - - -

a)= satu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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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Variable
Coach 

Support
Problem-
Solving

Competence
Negative
sensitivity

Confidence in 
oneself

Self-Rated 
health

1    1 .190** .195** .217** .164** .194**

2      1 .503** .402** .480** .149*

3 1 .450** .508** .132*

4 1 .457** .124*

5 1 .147*

6 1

 *p<.05, **p<.01

Table 6.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Fit Index

Model χ2 df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186.460 74 .929 .913 .074

Table 7.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1 Coach Support  è Resilience .280 .057 3.795*** Accepted

H-2 Resilience è Self-Rated Health .169 .093 2.049* Accepted

H-3 Coach Supportè Self-Rated Health .194 .067 2.518* Accepted

 ***p<.001, *p<.05

Fig. 1. The results of proposed model measurement.

적응유연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

화 계수값은 .169로 유의수준 .05에서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코치지원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194로 유의수준 .05로 

나타나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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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of Direct/Indirect Effect: Leisure Benefi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ach Support è Resilience      .280   .280***
 Resilience è Self-Rated Health      .169   .169*
 Coach Support è Self-Rated Health      .194 .047   .242*

 ***p<.001, *p<.05     Direct effect 80%, Indirect effect 20%

Table 9. The Results of Competitive Model

Model χ2 df
  Partial mediation effect 193.078 75
  Full mediation effect 186.460 74

Fig. 2. The results of model comparison.

3.3.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적응

유연성의 매개효과분석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을 설명하는 총효과는 
.280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유연성을 통한 간접효
과는 .047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그 결과 적응유연성을 통한 코치지원과 주
관적 건강의 효과가 “0”이라는 가정 하에 간접효
과인 적응유연성의 신뢰구간이 .014∼.110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0”이 신뢰 구간 사이에 포
함되지 않았으므로 영가설은 기각하였고, 간접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8>. 이는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
서 적응유연성은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3.4.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적응

유연성의 경쟁 모델 비교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
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아
니면 완전히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

의 χ2 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
유도 1에서 χ2 값의 차이는 6.618로 나타났으
며, χ2차이 값이 임계비 값인 3.84보다 크기 때
문에 부분 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Table 9>, 
<Figure 2>. 즉, 적응유연성은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골프참여자에 대한 
코치지원은 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에 참여하면서 나
타날 수 있는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고난에 대해 이겨내고 적응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골프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재희[27]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송은일과 이종
호[28]의 대학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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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29]의 여가스포츠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적응유연성과 회복탄
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족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
한 것이 코치지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
겠다. 이 밖에 김동수, 김상윤[45]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리더십이 지도자의 
중요한 하나의 자질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골프참
여자에게 지도자가 지원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골프지도자들은 여가골프참여자의 적응유
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골프참여자의 적응유연성은 주관적 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골프에 참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이를 이겨
내고 적응하는 능력인 적응유연성이 증진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향
상되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노수림과 양성빈[25]의 연구에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박소영[30]
은 배드민턴 동호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
성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
며, 박성무[31]는 규칙적 생활체육참여자를 대상
으로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준이 스트
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조절한다
고 하여 회복탄력성과 정신건강 간의 밀접한 관
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성미정[45]은 회복탄력성
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증명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스포츠의 참
여가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나라 정신적 건강까지 증진시킨다는 의
미로 생각된다. 따라서 골프참여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골프참여상황과 일상생
활에서 적용 가능한 고난과 역경의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골프참여자의 코치지원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지도자
의 현명하고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골프참여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두진
[3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 주관적 건강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고, 정진성[33]은 여가스포츠 참여자에 대한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믿음과 신념
이 높고 나아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건강에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현과 정
인경[34]은 과체중 및 비만 남자 청소년의 학교
체육수업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지
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학교체육수업
에서의 교사 및 지도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
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을 언급하여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
지하고 있다. 이 밖에 전태준, 김동아[47]의 연구
에서는 노인운동지도자의 교육신념이 노인들의 
건강관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참여자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골프참여자에 대한 수준 높은 코치의 지원이 스
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
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골프지도자는 골프참여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 향
상을 위해 골프에 대한 단순한 기술 전달뿐만 아
니라 골프를 통한 건강증진의 이론적인 측면까지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골프
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적
응유연성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 향상이 지도자의 적
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를 통한 적응유연성의 증
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유연
성의 향상은 골프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말이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의 향상은 골프의 지속
적인 참여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나아
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
는 능력을 골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건
강증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적극적인 지
원과 함께 적응유연성이 매개변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골프참여를 통한 적응유연성의 향상은 참
여자의 주관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결국 이는 골프지도자가 역할을 충실히 이
행하였을 때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
겠다. 그러므로 골프지도자는 골프참여자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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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골프지도자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지도자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골프참
여자들은 발전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디
어를 통한 다양한 채널에서 골프 관련 전문지식
과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게 됨에 따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
참여자의 코치지원과 적응유연성 및 주관적 건강
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78부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적식모
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에 대한 코치지원은 적응유연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골프참여자들의 적응유연성은 주관적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
프참여자들에 대한 코치지원은 주관적 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참여자
의 코치지원과 주관적 건강의 관계에서 적응유연
성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지도
자가 골프참여자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구축 되어져야 하며, 이는 단
순한 기술전달을 넘어 골프를 통한 건강 관련 이
론지식까지 강습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자질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다각적인 지도자 교육시스
템과 검증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골프를 통해 얻으므로써  평생체육
의 발판을 마련한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별 비교연구를 통해 구체
적인 효과를 밝혀내어 차이를 분석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
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각 하위변인 간의 세
부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구

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
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유용한 질
적 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이
며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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